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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근무 체제 출현


16-09-03

주 3일 근무 체제가 출현해서 서서히 확산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미국 주식 시장의 총아인 아마존닷컴은 기술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 3일만 근무할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하루에 10시간 즉 30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건강 보험과 은퇴 연금 등 직원 혜택에는  주 40 시간 근무하는 직원과 똑 같게 유지하지만 급료는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의 75%만 받습니다. 주 3일 근무제도는 4일 주말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.  신기하게도 4일 동안의 주말을 즐기는 직원들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즐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창안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잘한다고 했습니다.  주 3일 옵션을 받게 되는 직원 중에 한인 동포가 있다면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하여 또 하나의 파트타임 잡을 얻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아마존닷컴은 애플의 아이패드보다 소비자의 호응 도가 더 좋은 파이어 태블릿 (Fire Tablet)을 출시했고 출시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자 시장에서 큰 성공을 했기 때문에  지난  4분기동안 연속 주가가 크게 올라  주식시장의 총아가 된 것입니다.



아마존닷컴은 파트타임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회사로 유명하지만 이번의 주 3일 근무제는 매니저급 직원을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근무체제를 개혁한 것입니다. 아마존닷컴 사는 그 동안 기술부서를 총동원해서 업무를 자동화 하는 데에 노력과 진전을 보였습니다. 자동화를 강조하다 보니 직원 수를 감소시킨다는 사 내외의 비판 소리가 있어왔습니다. 이번의 주 3일 근무제도는 이런 비판을 잠재울 수 있고 감원을 피할 수도 있다는 계산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.

주 3일 근무체제는 아마존 사 외에도 실시하는 대회사가 있습니다. 세계에서 1위 아니면 2위의 부자로 알려진 멕시코의 칼로스 슬림 (Carlos Slim)씨도 주 3일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. 슬림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멕시코의 국내 총생산량의 16%를 차지한다고 알려진 멕시코 최대회사입니다. 슬림 씨도 주 3일 근무제제는 직원들의 창안성이 향상된다고 믿고 있습니다.  아마존이나 슬림 씨의 기업은 주 3일 근무 체제가 여성 직원에게 유익하고 생산성도 향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. 자녀 양육을 포함해서 직장과 가사의 군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금실도 좋아진다고 했습니다.  칼로스 슬림 씨는 최근 파라과이에서 열린 한 기업 대회에서 주 3일 근무 체제는 직원이 75세까지 별문제 없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. 즉 근로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산아율이 감소하고 있고 인간의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견해로 보입니다. 


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 (OECD)도 주 근무시간이 길면 길 수록 직원의 창안 성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 구글 사는 직원에게 근무 시간의 20%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이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. 직원의 창안성이 높으면 놀을 수록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빠를 것은 당연합니다. 유럽 의 나라들 중에는 특히 스웨덴과 필랜드에서는  이미 주 35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 합니다. 케인스 경제 이론의 창시자인 메이나드 케인스 (Maynard Keynes)는 1930년대 후반에 단축시간 근무제를 제창한 바 있습니다.  주 30시간 근부체제를 선호하지 않으면 주 33시간 제도도 비슷한 긍정적인 결과를 낸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. 전반적으로는 아니라도 시한적으로 주 3일 근무 체제를 시험 삼아 실천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(끝)   
